
네이멍구 자치구 소수민족 갈등시위, 소강상태로 돌입

■ 지난 2011년 5월 11일, 네이멍구 자치구의 한 유목민이 한족 트럭 운전기사에

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몽골족의 항의시위가 반정부 움직임으로 확대되

었음.

- 이 시위는 네이멍구에서 약 20년 만의 몽골족과 한족 간의 민족 갈등이 전면에

드러난 최대 규모 시위임.

- 중국정부가 가해자에 사형을 선고하면서 본 사건은 현재 진정 국면으로 접어듦.

o 중국정부의 특단의 조치 배후에는 6월 4일 톈안먼 사태 기념일과 맞물려 네이멍

구 시위가 베이징 등 주변으로 확산될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음.

■ 사망사건이 반정부 시위로 확대된 원인은 최근 10년 간 중국정부가 네이멍구 자

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부의 분배가 한(漢)족에 편중되면서 몽골족의 불만이

폭발했기 때문임.

- 2000년대 들어, 중국 국영 석탄업체들이 네이멍구 석탄자원 개발에 참여하면서 몽

골족 유목민의 생활기반인 초원을 파괴해왔음.



o 네이멍구의 석탄 생산량은 2002년 1억 톤에서 2010년 7억 5천만 톤으로 증가하면

서 현재 중국 내 최대 석탄생산지에 속함.

- 사태 진정을 위해, 네이멍구 정부는 석탄 개발업자와 현지 몽골족 간의 이익관계

를 재검토, 향후 몽골족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긴급 발표함.

■ 네이멍구는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 중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되어 온 바, 이

번 사태는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며 차기 중국 공산당 리더로 등극할 가능성이

높았던 후춘화(現 네이멍구 자치구 당서기)의 전망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

임.

- 소수민족 정책은 차기 중국지도자의 시험대로 여겨진 바, 중국에서 가장 안정적인

자치구로 평가되어 온 네이멍구의 이번 시위사태는 후춘화의 지도력에 오점을 남

길 것으로 봄.

- 참고로 현재 네이멍구 시위에 관한 기사는 중국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임.

o 중국 내 반정부 활동 관련한 다양한 관점은 주로 www.voachinese.com(미국의소

리 중문), www.dw-world.de(독일의 소리), www.chinaaffairs.org 등에서 찾아 볼

수 있음.

(임민경 연구원)


